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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데스크’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
간소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□ 8월 6일(수) 여러 매체에서 "한·미 정부가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
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‘데스크’를 따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
알려졌다”, “한국이 과일 등 농산물 검역 절차를 완화할 전망”, “검역 세부 
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 검역에 속도를 낼 것”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□ 기사에서 언급된 ‘데스크’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, 
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
강화하는 차원입니다.

□ ‘농산물 검역절차 완화’, ‘검역 세부기준 유연하게 조정’ 등 국민에게 혼란을 
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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